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책마루를 지키는 하루' 마을 잔치 개최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을 응원하는 '책마루를 지키는 하루' 마을 잔치가 지난 5월 30일 도서관 앞마당과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잔치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개관한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17년 동안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문화 공간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는 도서관 안팎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그림책 강연을 듣고, 빈대떡을 함께 만들어 나눠 먹었으며, 노래 공연과 책마루 이야기, 그림자극 등을 통해 책마루도서관을 직접 체험하고 즐겼다. 모이장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고, 저녁 7시부터는 야외 공연까지 마련돼 분위기를 더했다.
오랫동안 도서관을 이용해 온 학생들은 책마루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웃이 만나는 마을의 소중한 공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10년 이상 책마루를 이용해 온 한 학생은 "이곳은 저의 제2의 집과 같다"며 "이 공간이 오래오래 남아 저의 후배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책마루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잔치를 준비한 김경희 관장은 "민관사가 운영하는 도서관이자 시민 참여 도서관으로서 그동안 걸어온 길과 그 역사, 가치를 공유하고, 자발적 연대와 성과를 축하하며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책마루를 지키는 하루' 첫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잔치를 시작으로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지키기 릴레이 강연'이 이어진다. 책마루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인근 학교와 덕진노인복지관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연은 오는 7월 말까지 계속된다. 강연 참여 신청은 전화(063-252-1612)로 하면 된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한 시대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잔치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준 자리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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